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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합계 출산율 0.98
사실상 세계 유일한 ‘0명 대’

지난해 합계출산율이 

0.98명으로 확정됐다. 한

국 여성이 평생 낳을 것

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

가 1명도 채 안된다는 얘

기다. 35개 경제협력개발

기구(OECD) 회원국 가

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. 

어느덧 30만 명대 초반으로 떨어진 연간 

출생아 숫자는 머지않아 20만 명대로 떨

어질 것으로 보인다. 

지난 28일‘머니투데이’가 통계청이 

이날 발표한‘2018년 출생통계 확정’ 

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

해 태어난 아이는 32만6,800명으로 전

년대비 8.7%(3만900명) 줄었다. 1970

년 출생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. 출생

아 수는 2002~2016년 사이 40만 명대

를 유지했지만 2017년 30만 명대로 줄

었고,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.

작년 합계출산율은 0.98명으로 역대 

최저였던 2017년(1.05명)보다 더 낮아졌

다.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건 OECD 

회원국 가운데 유일하다. 현재의 인구 

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선(대체출산

율)이 2.1명임을 감안하면, 지난해 합계

출산율은‘인구가 반토막 나는 수준’이

다. 인구 1,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

률 또한 지난해 6.4명으로 집계돼 2000

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. 

올해 출생아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

직장인 5명 중 1명,
추석 연휴 여행 계획

직장인 5명 중 1명은 이번 추석연휴 

동안 여행을 떠날 계획인 것으로 조

사되었다.

지난 28일‘뉴시스’에 따르면 구인

구직 매칭플랫폼‘사람인’이‘여기어

때’와 함께 직장인 2,570명을 대상

으로‘추석 연휴 계획’에 대해 조사

한 결과, 18.4%가‘여행계획이 있다’

고 응답했다. 

여행은 주로‘가족’(57.4%)과 함께 

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. 다음으

로‘연인’(18.8%),‘친구’(12.7%) 순

이었으며, 혼자 떠난다는 응답자도 

9%였다.

여행지는 국내여행(84.1%)을 계획

한 응답자가 해외 여행(15.9%)보다 5

배 이상 많았다. 이전 설이나 추석 연

휴보다 짧은 연휴로 인해 가까운 국

내여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. 

올 추석 연휴가 길지 않기 때문에 

대부분‘1박 2일’(40.5%) 또는‘당일

치기’(28.4%),‘2박 3일(23.6%) 등 비

교적 짧은 일정으로 여행을 계획한 

것으로 나타났다. 

예상하는 여행 경비는 평균 44만원

으로 집계됐다. 

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

은‘태국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 

등 동남아’(37.3%),‘홍콩, 대만, 마

카오’(20%),‘중국’(8%),‘일본’(8%) 

등을 여행지로 꼽았다. 지난해 여름 

휴가지 1위를 기록한 일본(35.2%)은 

무려 27.2%p 급감해 최근 일본 불매

운동의 여파를 체감할 수 있었다.

여행 일정은‘3박 4일’(26.7%)이 

가장 많았다.

해외여행 예상 경비는 평균 182만

원으로 국내 예상경비보다 4배 이상 

많았다. 

한편 대형마트들이 추석 연휴를 앞

두고 의무휴업 일정을 조정하는 방

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있

다.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각 지자

체는 대형마트가 월 2회 휴업하도록 

강제하고 있다. 지역마다 의무휴업일

의 요일은 다른데 서울, 인천, 대전, 대

구, 부산, 전라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

둘째·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

정하고 있다. 9월8일이 영업을 할 수 

없는 의무휴업일인 것이다. 이에 이

마트, 롯데마트, 홈플러스 등 대형마

트3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추석 

연휴 직전 주말 의무휴업일인 9월8

일을 추석 당일인 9월13일로 바꿔달

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. 추석 

대목인 9월 8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

것이다. 실제 업계에 따르면 명절 직

전 주말은 평균 대비 1.5배 가량 많다.

서울과 부산 지역 지자체는 대형마

트 측에 의무휴업일을 변경해줄 수 

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인다. 상반기(1~6월) 출

생아수는 15만8,524

명으로 전년동기(17만

1,800명)보다 7.7% 감

소했다. 매달 출생아수

가 2,000명 가까이 줄

어들고 있다. 이 추세대

로라면 30만 명대를 가

까스로 턱걸이하거나 29만 명대로 주저

앉을 것으로 전망된다.

산모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전년대비 

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감소했다. 

30대 초반이 91.4명으로 가장 높고, 30

대 후반이 46.1명, 20대 후반이 41.0명 

순이다. 20대 후반 출산율이 처음으로 

30대 후반 출산율보다 낮아졌다. 지난

해와 비교해 20대 후반(6.9명, -14.4%)

과 30대 초반(6.3명, -6.4%) 출산율이 

크게 감소했다.

평균 출산연령은 첫째아는 31.9세, 둘

째아는 33.6세, 셋째아는 35.1세로 집계

됐다. 지난해보다 0.2~0.3세 상승했다. 

그만큼 노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. 

실제 35세 이상 산모 구성비는 31.8%로 

전년대비 2.4% 증가했다.

혼인 외의 출생아는 7,200명으로 전년

대비 200명 증가했다. 혼인 외의 출생아 

구성비는 2.2%로 전년대비 0.3%p 늘었

다.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혼외 출생

아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

호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

나오는 배경이다. 

0.98


